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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요타는 첫 양산 전기차(BEV) ‘bZ4X’ 사양을

발표하고 ‘22년 중반부터 일본, 북미, 중국, 유

럽 등 세계 각지에서 차례로 발매할 것을 발표

- 길이 4.7m, 폭 1.9m, 배터리 용량 71.4 kWh.

한 번 충전 시 항속거리는 460~500㎞로 미국

테슬라 ‘모델3’나 닛산 ‘아리아’에 근접한 수준

- 외장의 태양광 패널로 1년에 1800㎞를 달리는

전력을 태양광으로 충전 가능. 전기차 업체 선

행조를 추격하면서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전망

글로벌 BEV(Battery Electric Vehicle) 시장 점유율 (2020년)

자료: EV-volumes.com, SK증권

도요타의첫 양산전기차 공개, BEV 시장 경쟁가속화된다

관련 뉴스 요약 “1회 충전에 최장 500㎞…도요타, 첫 양산전기차 공개 “테슬라 등 맹추격””

Briefing

#도요타 #EV #bZ4X

“알리바바, CNN-GAN 적용한 정밀 예보 플랫폼 공개” (출처: IT비즈뉴스) 

- 글로벌 연구 이니셔티브인 다모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(AI/ML)으로 구동되는 ‘나우캐스팅 플랫폼’ 2일 공개

“디지털커런시그룹(DCG), 소프트뱅크 등서 8200억원 투자 유치” (출처: 한겨레)

-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. SB는 최근 엘립틱, 불리시 등 가상자산 기업에 활발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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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V 상위 5개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 ('20년 판매량 기준)


